
의약, 이중 치료효과를 노려라
영국 , 스트러서스 박사 , 통풍 치료제 심부전에도 효과 발견

혈중 요산(尿酸) 증가로 발생하는 일종의 관절염인 통풍(痛風) 치료제 알로푸리놀이 심부전 치료에도 효과

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스코틀랜드 던디에 있는 나인웰스 병원의 앨런 스트러서스 박사는 미국 심장학회(AHA) 학술지 [순환]

인터넷판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만성 심부전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 결과 알로푸리놀이 심부

전 환자의 혈관기능을 개선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스트러서스 박사는 알로푸리놀이 요산을 만드는 산틴 옥시다제 효소를 억제하는 약이지만 대사과정에 나타

나는 유해산소 유리기의 축적현상인 산화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작용도 하며 바로 산화 스트레스가 심부전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만성 심부전은 심장이 비대해지면서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호흡장애, 발의 부종,

피로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스트러서스 박사는 만성 심부전 환자 11명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1개월 동안 한 그룹에게는 알로푸리놀을,

비교그룹에게는 위약을 각각 복용하게 하고 한달 후 혈관 내피(內皮)에 작용해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인 아

세틸콜린에 대한 혈관반응을 측정했다. 이어 2개 그룹을 서로 바꾸어 한달 동안 같은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결과 알로푸리놀 그룹이 아세틸콜린에 대한 혈관반응에서 비교그룹에 비해 혈류량이 50%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알로푸리놀이 만성 심부전 환자의 혈관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성 심부

전 환자가 복용하면 운동중 숨가쁜 현상이 줄어들고 심장마비 위험도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규모 임상실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알로푸리놀이 만성 심부전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킨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스트러서스 박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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